제목/주제: 생명을 위한 동물 실험은 계속 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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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에는 그 목적과 용도에 맞게 다양한 동물들이 사용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표한 동물실험 사용실태 보고 결과에 따르면 작년 2020년 기준 414만마리로 전년도에 비해 11.5%가, 5년전에 비해 43.8%가 증가했다. 앞으로도 실험에 이용될 동물의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동물실험은 치료제의 초기 효과를 확인하는 중요한 단계가 된다. 나는 동물실험에 대한 찬성 입장이며, 지금부터 동물실험을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주장해보겠다.


먼저, 동물실험이란 “동물을 사용하여 의학적인 실험을 행하여 생명현상을 연구하는 일”을 말한다. 동물실험에 동원된 동물의 종으로는 설치류, 조류, 어류 등이 있다. 설치류 중 생쥐가 89%를 차지하여 가장 많이 실험에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등 동물실험에 이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첫쨰, 동물 실험으로 인한 의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동물실험이 호소력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 동물 실험을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위험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육식을 비윤리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실제로 육식을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주장과 실천을 일치시킨다. 그렇다면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주장과 행동이 일치하려면 동물 실험을 통해 개발된 약을 먹지 말고 치료 또한 받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반대론자들도 백신을 맞는 등 그들의 주장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 생물 의학 연구 협회는 지난 100년 동안 거의 모든 의료가 동물을 이용한 연구에서 직접 발생했다’고 밝혔다. 동물 연구는 유방암, 뇌 손상, 유년기 백혈병, 낭포성 섬유증, 다발성 경화증, 결핵 등의 치료에 중요한 발전을 기여했으며 심박조율기, 심장 판막 대체품 및 마취제의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원숭이를 이용한 동물실험으로 소아마비 백신이 생겨났듯, 최근에는 코로나19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위해 쥐를 이용한 항체 반응을 연구하고 있다. 코로나 백신 테스트가 동물실험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 진다면 사람에게 적용되었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둘째, 동물 실험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다. 호주 플린더스 대학의 의학대학의 니콜라이 페트로프스키 교수는 동물에 대한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테스트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그 단계를 건너 뛰는 것은 어려움과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만약 동물 실험을 할 수 없게 되면 적용할 대상은 사람밖에 없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신약 개발을 테스트한다면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희생하게 된다. 그렇다면 동물이 희생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된다. 동물들의 생명이 중요하지만 사람에게 먼저 테스트할 상황이 아니라면 사람보다는 동물에게 먼저 실험이 수반되어야 한다. 

셋째, 동물은 여러 면에서 인간과 유사하기에 연구 대상으로 적절하다. 침팬지와 인간의 DNA는 99%가 유사하고, 쥐는 인간과 유전적으로 비슷하다. 모든 포유류는 인간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심장, 신장, 폐 등 장기를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인간과 동물은 생물학적으로 유사하여 암, 당뇨병, 심장 질환을 포함한 많은 동일한 상태와 질병에 취약하다.

넷째, 동물은 도덕적 지위가 없으므로 실험을 할 수 있다. 동물은 인간만이 갖는 인지 능력이나 도덕적 판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역사를 보면 동물은 모든 문화에 의해 인간과 다르게 대우받았다. 우리가 동물에게 권리를 부여한다면, 모든 인간은 육식은 해선 안되고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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